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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애정체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되기는 하나, 이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한국 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을 5개의 하위차원(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

수용, 시민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관계(가족 및 사회적지지, 차별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

육수준, 혼인상태 등),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정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팀에서 수집한 

제2차 장애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각 차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앞서 언급한 모든 하위차원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정체감의 각 차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대졸 이상의 교육은 장애수용 차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인

간으로서의 가치에서는 사회적지지, 중증장애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장애수용에서는 사회적지지, 교육

수준과 미혼, 중증장애가, 시민권리 의식은 사회적지지, 차별경험과 지체, 시각장애, 여성이, 공통근거는 

사회적 지지와 연령, 외적장애인물 인식은 사회적 지지와 청각장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

위차원의 성격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장애정

체감 단일 지수로 활용하는 연구에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며, 또한 장애정체감 향상을 위한  실

천적 노력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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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 and Effective Factors in th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hin, Yu-ri, Kim, Cheong-seok, Lee, Sun-jeong, Huh, Jun-ki

<Abstract>

While disability identity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studies of the disabled, there has been 

few empirical research on whether and how it differed among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disability identity in total and its five 

components in individual – human value, acceptance of disability, civil rights, common ground, and 

external barrier. The factors considered in the study include social relations(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sex, age, education etc.) an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degree, cause, type and length of the disability). The analysis, based on 

the 2nd wave survey on the disabled persons conducted by SSK research team, revealed that there 

were common variables affecting five components in a similar way. This was the case with social 

support. Thus, it was reasonable to view social support as a promoter of disability identity. In the 

meanwhile, there were found variables with differe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Education level has affected on disability acceptance of all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For human value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effective were disability caused by 

accident and heavy disability: for civil rights and external barrie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physical disability, visible and hearing impairment; for common ground, age. The findings on 

variation in significant variables across the fiv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suggest that the 

use of disability identity as a single measure require detailed caution in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y provide a ground for more 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disability identity in practice.

[Keywords] composition of disability identity, social support, education, type of disabil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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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은 장애

인의 역량강화와 자립, 권리보장 등을 지향한

다. 이에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논의에서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화되어야 점을 강조한다(이익섭․

신은경, 2006; 강석임, 2014).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애관련 연구에서 당사자들의 고유한 장

애경험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심리사회적 요인

으로 장애정체감에 주목한다. 장애정체감은 장

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인인식과 

사회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섞여 형성되

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삶에 대해 그 영향력이 

크다(조현진․박재국, 2013; Thomas, 1999). 

특히 긍정적 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적응을 유

도하며 일상적 차별과 학대,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뤄 개인의 역량 등을 강화시

킨다(Anjali and Marianne, 2017).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정체감 관련 연구동

향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정체감에 대한 개념

화 연구를 비롯하여 측정도구개발(이익섭․신은

경, 2006; Glickman and Carey, 1993; 

Putnam, 2001; Lisa and McWhite, 2001), 

장애청소년, 대학생의 적응과의 관계성 연구

(조현진․박재국, 2013; 이웅 외, 2011; 문주영 

외, 2014), 지체, 청각장애인 등을 비롯한 특

정 소수집단의 정체감 연구(이익섭 외, 2007; 

이진향·서미경, 2008; Timm, 2002; Thomas, 

1999), 장애정체감과 사회통합, 참여와의 관계

연구(신은경·최정아, 2007; 유동철 외, 2016; 

강석임, 2014), 장애정체감과 건강간의 연관성 

연구(이익섭 외, 2007; Kelly and Millward, 

2004; Anjali and Marianne, 2017)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적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정체감의 간

접적 역할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으며, 장

애정체감 개발 및 증진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

한다. 그러나 특정 장애유형이나 소수집단에 

국한되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나 적응, 건강

상태에 미치는 장애정체감의 중재효과를 밝히

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애정체감을 단

일 지수로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이익섭․

신은경, 2006; 이익섭․홍세희․신은경, 2007) 각 

요인에 따른 하위차원별 영향력차이를 파악하

는 데는 제한적이다.

장애정체감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다차

원적 개념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삶

의 조건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통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

내기도 한다(Calvin, 2006; Anjali and 

Marianne,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체감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보는 것보다 하위

차원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장애정체

감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구축과 차별적인 실천

전략 마련에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Putnam, 

2001; Shur, 1998).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기

존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이익섭 외 

2007; Putnam, 2001; Shur, 1998),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며 더구나 기존 연구에서는 차별

과 사회적 관계 등 장애학이나 복지에서 주요

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요인을 배제했다.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는 장애

차별로 인한 상실이나 박탈감을 완화하고 차별

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처능력, 권리인식이나 옹

호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유동철 외, 2016; 

강석임, 2014; 박현숙 외, 2013; Glickman 

and Carey, 1993). 또, 차별은 장애인의 자아

와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진영 외, 2013; 이지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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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and Millward, 2004). 이처럼 장애정체

감은 개인적 성향인 동시에 환경수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즉, 장애정체감

은 개인적 특성 및 환경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 이들 요인을 함께 다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장애정체감의 각 하위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장

애정체감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데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천전략과 임상적 개입프로그램 마

련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 생성에 기여할 것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정체감의 개념적 정의 및 특성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

호작용 속에 형성되는 자기인식과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행동의 의미가 축척되

어 형성된 개념이다(신은경․최정아, 2007; 

Anjali and Marianne, 2016). 일반적인 자아

정체감과 달리 장애정체감은 손상효과로 인한 

영향력을 받는다. 자아는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신체손상으로 인해 느끼는 것은 장애인

의 정신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Charmz, 1995). 장애정체감은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대

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신은경․최정아, 2007).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

니라 맥락적 개념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적 요인에 따라 분열되고 재통합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장애정체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 될 수 

있다. Hahn(2003)은 장애정체감의 구성요소로 

장애 자부심, 시민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

도, 환경장벽, 차별신념을 들었다. Dunn과 

Burcaw(2013)는 구성요소로 긍정적 자아감의 

소유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에 대

한 친밀감을 갖는 것, 곧 연대감이나 소속감까

지 아울렀다. Anjali와 Marianne(2017)는 장

애에 대한 긍정성, 공감대, 자기 가치감, 자부

심, 차별, 개인적 의미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

다. 이처럼 장애학자들마다 장애정체감의 개념

이나 구성요소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

애정체감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통합

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익섭 외(2007)은 Putnam(2001)의 장애

정체감의 10가지 요소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주관적 측면을 장애수용과 인간으로서

의 가치, 객관적 측면을 공통근거, 시민적 권

리, 외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으로 5가지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척도개발을 하였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을 구성하는 개념은 자아의 주관적 측면과 객

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명명하고 있

다. 

이 같이 장애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상황에

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장애특성, 개인

적 요인에 따라 재구성된다고 했다(Charmz, 

1995). 즉,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인인식과 사회문화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정

도에 따라 장애정체감의 수준이나 각 하위차원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익섭 

외, 2007; Hahn, 2003). 

2.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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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특성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장

애특성으로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원인이 

있다. 장애인은 신체 손상정도와 사회적 환경

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자신의 장애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한다고 알려져 있다(Calvin, 

2006; Shur, 1998). 장애정체감은 일반 정체

감과 달리, 손상의 영향력의 효과를 반영한 것

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그들의 장애경험과 인

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익섭 외(2007)에 의

하면 장애정체감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

약정도에 따라 자신의 장애에 대해 다르게 인

지한다고 했다(Charmaz, 1995).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손상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인간으

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또 ‘장

애수용’,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손상정도에 따라 장

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

애수용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기

존연구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체감 하위차원과

의 영향력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지

만 시청각장애인 집단 내의 고유한 문화, 특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으로(Calvin, 2006), 장

애유형이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유추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사회인구학

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 요인이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

다. 

우선, 기존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연령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

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64세

미만 성인 경우에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장

애수용’에서 점수가 높았다. 성별과 관련해서

는 Hahn(2003)은 이중차별을 겪는 장애여성

의 정체감과 백인남성의 장애정체감과 상이하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Hahn(2003)은 이

중차별을 겪는 장애인의 장애정체감에 대한 논

의가 있는데 장애여성이 느끼는 차별은 장애와 

젠더라는 이중차별로 인해 매우 고유하고 다르

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의 정체감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Putnam(2001)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류문화에 속할수록 장

애정체감의 하위차원 중 ‘인간에 대한 가치’에

서 점수가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

력인 경우,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

에 점수가 높았다(이익섭 외, 2007, 재인용).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Putnam(2001)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

고 반면, Shur(1998)는 기혼인 경우 ‘권리인

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가 장애정체감 각 차

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

측해볼 수 있다. 

   3) 차별경험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은 차별경험을 들 수 있다. 우선, 차

별은 당사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이질감,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차별경험을 

많이 받을수록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자아정체

감이 낮아진다고 했다(이지수, 2011; 서미경․

김정남, 2004). 

반면,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

억압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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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1998)은 장기간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차

별을 겪은 사람들이 장애옹호 활동에 적극 참

여한다고 했다. 응집력 있는 장애정체감은 일

상적 차별과 학대,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를 잘 다뤄 개인의 장애와 삶의 적응을 돕는다

는 것이다(Anjali and Marianne, 2017). 즉, 

장애정체감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오는 분노나 

좌절감 등을 그들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해

석하는 내적 능력에 의해 상당히 조절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겪음으로써 그 불리함에 대한 저항인식이나 장

애옹호 활동에 적극참여하게 되고 권리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측면에서 Shakespeare(1996)는 

장애인들 간의 상호지지와 상호 공감의 힘은 

긍정적인 장애정체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의 자원으

로 장애차별로 유발되는 자기부정, 낙인, 우울 

등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것이다(송진영 외, 2013; Brown et al., 

2006). 장애인구층은 타자와의 상호장용과 지

지로부터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이 증진된다고 

했다(박자경, 2009; Putnam, 2001, 2005). 특

히 ,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애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개발하며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이 강화된다(Calvin, 2006; 

Williams and Porter, 2017). 

지지집단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활동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문제에 관심이 높았으며

(Shur, 1998), 장애인집단이나 동료집단과의 

유대를 통해 이들의 분노와 소외감가 낮아졌다

(김영대․나동석, 2016). 즉, 관계맺음 정도에 

따라 장애정체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획득되는 자존감

이나 긍정적 장애정체감, 긍정적 자아감 형성

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공통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지지(가족

지지, 주변지지), 차별경험(보험제도차별, 의료

기관차별, 정보통신 차별, 지역사회생활차별, 

일상생활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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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장애정도)이고 종속변수는 장애정체감

(인간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공통근거, 외

적장애물인식)이다. 즉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

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

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SS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16년 장애인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

였다. 이 조사는 장애인들의 특성과 생활환경 

및 다양한 의식조사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2015년 6-7월에 제1회, 2016년 7월

에 제2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서

울, 경기, 대전, 부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680명 정도의 장애인이며, 여기에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30-40명의 코디네이트(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650사례가 조사 완료되었다. 

  본 조사는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승

인(DUIRB-20161219-021)을 받아 실시하였

다. 650 사례 중 40대부터 60대까지의 장애인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60사

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및 장애인정체감 하

위차원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

시하였다. 다음은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간의 

관계 및 각 하위차원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사회적지

지, 사회인구학적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4. 분석모형 및 변수

   1) 종속변수: 장애정체감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장애정체감은 이

익섭・신은경(2006)1)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했

다. 이 척도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

용’, ‘시민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

식’의 5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정체

감은 총 23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측정범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

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

렇다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의 각 하위차원

을 구분하고, 장애정체감과 각 영역별 신뢰도

를 산출하였다. 척도를 개발한 이익섭・신은경

(2006)은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3개 문항의 장애정체감의 신뢰도는 

1) 이익섭․신은경(2006)의 장애정체감 척도의 5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신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전제하며, 한 사람의 가치는 신체적 

능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장애수용: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및 인

식

․ 공통근거: 장애경험은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독

특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태에 있는 대부분 

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라는 믿음 즉, 경험의 공유를 지칭

․ 시민적 권리: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에 대한 자신의 적극

적 대처 반응 및 태도

․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 장애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과 이러한 장

애물은 제거 될 수 있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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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7로 나타났다. 지체․뇌병

변장애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장애정체감의 신뢰도는 

′  =.928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결과이다. 

5개 하위차원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

식이나 태도에 관한 문항이다. 관련 문항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을 사귀는데, 자신이 

가진 신체적 결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나는 장애인의 결혼생활이 비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동

의하지 않는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만큼 

일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사회

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더 많은 장점들도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의 전

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나는 내 

장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여기는 것

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등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 =.878이

었다. 

장애수용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장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 ‘장애로 인해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이다. 장애수용의 

신뢰도는 ′ =.673이었다. 

시민적 권리의식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도적 차

별과 편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대처에 관

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이 비

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장애인의 능력

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등이다. 시민권리의식의 신

뢰도는 ′ =.910이었다.

공통근거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간의 애착이나 친근

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유형이 다른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장한 애착을 느낀다’, ‘장애를 가

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친밀감이 느껴진다’ 

등이다. 공통근거의 신뢰도 ′ 

=.798이었다.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은 총 4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사

회문화적 평견에 대한 인식과 거부감에 관련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결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다’, ‘장애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은 부당하다’, ‘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보

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 거부

감이 든다’ 등이다. 외적장애물 인식은 신뢰도 

′ =.777이었다. 장애정체감을 포

함한 5개 하위차원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와 주변지지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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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접근하였으며, 각 세부항목에 대해 동

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지

지 부분은 4개 문항으로 ‘나의 가족은 진정으

로 나를 도우려 애쓴다’,‘나의 가족으로부터 내

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

다’, ‘내 문제에 대하여 나는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기

꺼이 도와줄 것이다’ 로 구성된다. 주변적 지

지는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

람이 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사

람이 있다’,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구나 주변사람이 

있다’, ‘내 문제에 대하여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는 

′ =.929이었다. 

(2) 장애차별경험

장애차별경험은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1 ‘전혀 없음’, 2 

‘조금 있음’ 3 ‘많음’ 4 ‘매우 많음’). 이러한 

차별경험은 5개 영역을 포함하였다: 보험제도

(계약)차별, 의료기관차별, 정보통신이용(방송

포함)차별, 지역사회생활차별(음식점, 극장, 공

연장, 체육시설), 일상생활차별 경험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는 ′ 

=.807이었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혼인상태 등이 있다. 성별은 남녀, 

연령은 40대 이상2), 혼인상태는 미혼과 사별, 

2) 본 패널은 장애정체감과 변인들(정치적 인식, 역

량 등)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장애와 노화간의 

역동적 관계성, 변화추이 등을 파악하고자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 

연구대상의 연령을 4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혼, 별거, 유배우자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고

등학교 이하와 전문대 졸업이상인 초대졸로 구

분하였다. 

(4) 장애특성

장애특성은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정도 

등이 있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로 구분하였다. 장애원인은 

후천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

로 구분하였다. 장애 중증여부는 현재 장애등

급(복지카드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1급~3급을 

중증으로 구분하였으며, 4급~6급을 경증으로 

구분하였다. 

3) 변수정의 및 분포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

수들의 정의와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종속변

수는 장애정체감과 5개 하위차원인데, 장애인

정체감은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

정값은 최소 23점에서 92점이다. 장애인정체

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도 높은 것으

로 정의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장애정체감 평균

은 47.2점으로 나타났다. 

각 5개 하위차원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간

으로서의 가치’는 총 9개 문항이며, 측정값은 

최소 9점에서 최대 36점, 분석대상의 평균은 

17.3점이었다. ‘장애수용’은 3개 문항으로, 측

정값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 분석대상의 

평균은 6.3점이었다. ‘시민권리의식’는 4개 문

항으로 측정값은 최소 4점에서 최대 16점이

며, 분석대상의 평균은 7.9점, ‘공통근거’는 3

개 문항으로 5.6점, ‘외적장애물인식’은 4개 문

항으로 9.0점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차원 간

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외적장애물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수용, 시민적 권리의

식, 인간으로서의 가치, 공통근거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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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 사회인구학적특

성, 장애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평균은 29.4점(측정

값은 최소10점에서 최대 40점), 차별경험의 

평균은 16.8점(측정값은 최소 8점에서 최대 

32점)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52.1세이었으며, 여성이 47.1%, 

남성이 52.9%로 남성이 여성보다 5.8%p 높았

다. 학력은 초대졸이상이 32.1%, 고졸이하가 

67.9%로 고졸이하가 35.8%정도 높게 나타났

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0.2%, 사별이나 이혼, 

별거가 18.4%이었다. 

장애특성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표 1> 변수정의 및 표본분포(n=560)

변수명 정의 평균(표준편차)
또는 분포

종속

변수

장애정체감 총 23개 문항, 23점 ～ 92점 47.2점
(10.5)

하위
차원

인간으로서의 가치 총 9개 문항, 9점 ～ 36점 17.3
(5.2)

장애수용 총 3개 문항, 3점 ～ 12점
6.3점
(1.7)

시민 권리의식 총 4개 문항, 4점 ～ 16점
7.9점
(2.9)

공통근거 총 3개 문항, 3점 ～ 12점 5.6점
(2.0)

외적장애물인식 총 4개 문항, 4점 ～ 16점 9.0점
(2.3)

독립

변수

사회적지지 총 10개의 문항, 10점 ～ 40점
29.4점
(6.2)

차별경험 총 8개 문항, 8점 ～ 32점.
16.8점
(6.4)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연령 2016년 현재 만 나이 52.1세
(10.3)

성별
(기준 : 여성)

여성= 1, 남성 = 0 47.1%

학력
(기준 : 초대졸) 초대졸이상 = 1, 고졸이하 = 0 32.1%

혼인
상태

미혼 미혼 = 1, 그 외 = 0 30.2%

사별・이혼
・별거 사별,이혼, 별거 = 1 그 외 = 0 18.4%

장애

특성

장애
유형

지체 지체장애 = 1, 그 외장애 = 0 61.6%

뇌병변 뇌병변장애 = 1, 그 외장애 = 0 2.1%

시각 시각장애 = 1, 그 외장애 = 0 21.4%

청각 청각장애 = 1, 그 외장애 = 0 14.9%

장애
원인

질환 질환으로 인한 장애 = 1, 그 외 = 0 45.2%

사고 사고로 인한 장애 = 1, 그 외 = 0 27.9%

중증장애 중증장애(1, 2, 3급) = 1, 그 외 = 0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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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45명), 뇌병변장애인 2.1%(12명), 시

각장애인 21.4%(120명), 청각장애인 

14.9%(83명)로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

았다. 장애원인에 있어서는 질환으로 인한 장

애가 45.2%, 사고로 인한 장애가 27.9%로 질

환으로 인한 장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

애정도는 장애 1급~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

는 71.1%, 경증이 28.9%로 중증장애인이 경

증에 보다 42.2%p 높았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 사회인

구학적 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서 5개 하위차원 간의 상관분석

을 수행했고 그 결과 <표 2>와 같다.

하위 차원간의 상관관계는 p<.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r=.761 

(p<.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외적장애물인식’이 r=.545(p<.01), ‘시민권리

의식’과 ‘장애수용’이 r=.530(p<.01),    ‘시민

권리의식’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r=.517(p<.01), ‘외적장애물인식’과 ‘시민권리

의식’이 r=.494(p<.01), ‘공통근거’와 ‘시민권

리의식’이 r=.480(p<.01), ‘공통근거’와 ‘인간

으로서의 가치’가 r=.436 (p<.01), ‘외적장애물

인식’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r=.421(p<.01), 

‘공통근거’와 ‘장애수용’이 r=.420(p<.01) 순으

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공통근거와 장애수용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각 하위차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으

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r=.754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두 차원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동일

한 개념 범주로 취급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상관관계분

석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

지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와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애정체감의 하위차원과 요인간의 관계를 예측

하는데 유용하다. 장애정체감과 그 하위차원,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표 3> 

<표 2>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n=560)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인간으로서의
가치

1 　 　 　 　

장애수용 .761** 1 　 　 　

시민권리 의식 .517** .530** 1 　 　

공통근거 .436** .420** .480** 1 　

외적
장애물인식

.421** .500** .494** .545**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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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개 하위차원과 요인들 간의 관계는 다

른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정체감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사회적지지 (r=.403(p<.01)), 학력 

(r=.186(p<.01)), 지체장애(r=.122(p<.01)), 사

고로 인한 장애(r=.100(p<.01))와 정(+)의 관

계를 보인 반면, 청각장애(r=.-159(p<.01)와 

중증장애(r=.-090(p<.05)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사회적지지

(r=.314(p<.01)), 학력(r=.155(p<.01)), 지체장

애인(r=.091(p<.05)), 사고로 인한 장애

(r=.099(p<.01))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중증장애인(r=-.155(p<.01))과는 부(-)적 관계

를 나타냈다. 

장애수용은 사회적지지((r=.357(p<.01)), 

학력(r=.188(p<.01))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연령((r=-.089(p<.05)),청각장애인

(r=-.110(p<.05)), 중증장애((r=1.121(p<.01))

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시민권리 의식은 사회적지지

(r=.345(p<.01)), 학력(r=.178(p<.01))와 정

(+)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반면, 성별

(r=-.138(p<.01)), 청각장애인

(r=-.095(p<.05))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공통근거는 사회적지지(r=.303(p<.01)), 연령

(r=.092(p<.05)), 지체장애(r=.129(p<.01)), 사

고로 인한 장애(r=.101(p<.05))와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청각장애(r=-.159(p<.01))

와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장애물인식은 사회적지지(r=.291(p<.01)), 

학 력 ( r = . 1 3 3 3 ( p < . 0 1 ) ) , 지 체 장 애

(r=.170(p<.01))와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표 3>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과 영향요인간의 이원관계 : 상관계수 (n=560)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사회적지지 .403** .314** .357** .345** .303** .291**

차별경험 .036 -.018 .023 .106* .008 .059

연령 -.058 -.082 -.089* -.068 .092* -.023

성별
(기준 : 여성) -.067 -.035 -.017 -.138** -.054 -.015

학력
(기준 : 초대졸)

.186** .155** .188** .178** .070 .133**

혼인
상태

미혼 -.037 -.034 -.050 -.033 -.056 .023

사별,이혼,
별거

-.082 -.086 -.084 -.090* -.005 -.024

장애
유형

지체 .122** .091* .080 .039 .129** .170**

뇌병변 .020 .010 -.015 .034 .047 .000

시각 -.001 -.045 .015 .058 -.017 .026

청각 -.159** -.074 -.110* -.095* -.159** -.267**

장애
원인

질환 -.013 -.019 .016 .016 -.046 -.013

사고 .100* .099* .087 .040 .101* .061

중증장애 -.090* -.155** -.121** .048 -.043 -.02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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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r=.267 (p<.01))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장애정체감을 비롯한 5개 하위차원과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는 

장애정체감의 모든 하위차원과의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장애정

체                                                            

감이 가장 강한 관계를 보였고, 외적 장애

물인식이 가장 약한 관계를 보였다.

차별인식과 성별은 시민적 권리 의식을 제

외한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시민적 권리

의식 간에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민권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은 장애수용과 공통근거 간에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로 다

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과 장

애수용 간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보인 반

면, 공통근거와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수용은 낮은 연령과, 공

통근거는 높은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

다. 

학력은 공통근거를 제외한 모든 차원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별, 이혼, 별거 

등의 혼인상태와 시민권리의식 간의 부(-)적 

관계를 보였다.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

식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뇌병변장

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장애정체감을 비롯해 5

개의 하위차원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

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냈다. 장애원인에 있어서 사고가 장

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공통근거 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중증

장애는 장애정체감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

수용 간의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차원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장애인정체감 하위차원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5개 

차원 모두가 상이한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관

계의 정도나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것

이 인과관계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장애정체감 하위차원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른 영향력

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파악하

고자 독립변수로 사회적지지와 차별경험, 사회

인구학적특성, 장애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표4> 참조). <표4>은 장애정체감을 비

롯하여 각 5개 하위차원(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

물인식)과 독립변수 간의 각 회귀모형을 구축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정체감과 독립변수 간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20.6%이며, F=8.805 p<.001수준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b=.649,p<.001)와 차별경험(b=.139,p<0.1), 

학력(b=2.549, p<.05), 혼인상태에서 미혼

(b=-2,150, p<.05)이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

험이 많을수록, 고등학생보다 초대졸 이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혼

인상태에서는 자아정체감에 부(-)적 관계를 보

이는데 이는 미혼이라는 요인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독립변수 간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14.1%이며, F=5.732 p<.001수

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간으로서의 가

치는 사회적지지(b=.224, p<.001)와 혼인상태

에서 미혼(b=-.965, p<.1), 사고로 인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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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19,p<.05),중증장애(b=-1.355, p<.0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지

지가가 높을수록, 사고로 인해 인한 장애일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부적 관

계를 보인 혼인상태에서 미혼과 중증장애 요인

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과 독립변수 간의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17.0%이며, F=7.28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장애수용은 사회적지

(b=.079, p<.001)와 연령(b=-.013, p<.1), 학

력(b=.325, p<.05),미혼(b=-.370, p<.05), 질

환으로 인한 장애(b=.282, p<.1), 사고로 인한 

장애(b=.481, p<.01), 중증장애(b=-.309,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초대졸 이상, 사

고로 인해 장애일 때 장애수용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일 때, 연령이 낮을

수록, 중증장애라는 요인은 장애수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리 의식’과 독립변수 간의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15.2%, F=6.430, p<.001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시민권리의식’은 사회적지지(b=.131, 

p<.001)와 차별경험(b=.047, p<.05), 학력

(b=.459, p<.1), 지체장애(b=1.601,p<.05),뇌

병변장애(b=1.500, p<.05), 중증장애(b=.454, 

<표 4>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의 회귀분석 결과(n=560)

변수명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

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b
(p-value)  b

(p-value)  b
(p-value)  b

(p-value)  b
(p-value)  b

(p-value) 

상수 24.240 *** 12.526 *** 4.025 *** 2.695 * 1.725 * 5.164 ***

사회적지지 .649 *** .375 .224 *** .280 .079 *** .306 .131 *** .292 .087 *** .283 .086 *** .241

차별경험 .139 ‡ .082 .018 .022 .012 .047 .047 * .107 .020 .066 .039 * .111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17 -.016 -.036 -.073 -.013 ‡ -.085 -.011 -.039 .026 *** .138 .007 .030

성별 -.743 -.035 -.049 -.005 .038 .012 -.502 -.090 -.152 -.040 .076 .017

학력 2.048 ‡ .091 .793 .075 .325 * .096 .459 ‡ .077 .200 .050 .280 .060

혼인

상태

미혼 -2.150 * -.092 -.965 ‡ -.088 -.370 * -.106 -.468 -.077 -.171 -.041 -.036 -.007

사별* -.090 -.003 -.510 -.038 -.124 -.030 -.156 -.021 .094 .019 .290 .050

장애

특성

지체장애 3.557 .164 .823 .081 .534 .164 1.601 * .281 .281 .073 .209 .046

뇌병변장애 3.631 .034 -.497 -.011 -.235 -.016 1.500 * .062 .708 .043 -.845 -.044

시각장애 2.475 .096 .241 .020 .530 .135 1.621 .236 -.019 -.004 -.089 -.016

청각장애 .998 .034 1.005 .073 .440 .100 1.137 .148 -.389 -.075 -1.295 * -.214

장애

원인

질환 .701 .033 .477 .047 .282 ‡ .088 .277 .049 -.125 -.033 .069 .016

사고 2.418 ‡ .101 1.219 * .109 .481 ** .135 .289 .046 .189 .045 .091 .018

중증장애 -.948 　 -.040 -1.355 *** -.122 -.309 * -.087 .454 ‡ .073 .131 　 .031 .165 　 .034

  .206 .141 .170 .152 .130 .143

Adj   .183 .117 .147 .129 .105 .119

 8.805*** 5.732*** 7.284*** 6.430*** 5.286*** 5.932***

‡p<.1, *p＜.05, **p＜.01, ***p＜.001.

주: * 사별, 이혼,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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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지체뇌병변 장애일 때 시민권리의식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리의식’

에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지지나 차별

경험, 지체․뇌병변 장애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

쳤다.

‘공통근거’와 독립변수 간에 회귀모형의설

명력은 13.0%, F=5.286, p<.001수준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b=.087, 

p<.001)와 연령(b=.026, p<.01)이 높을수록 

공통근거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근거 차원’은 사회적지지와 연령을 제외

한 다른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영향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장애물인식’과 독립변수 간에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14.3%이며, F=5.93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

지(b=.086, p<.001)와 차별경험

(b=.039,p<.05), 청각장애(b=-1.295, p<.05)

가 ‘외적 장애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적

장애물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청각장애가 외부

장애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장애정체감의 5개 하위차원에 따

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 개념을 구성하는 하

위차원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차별적인 요인으로 교육수준, 중증장애, 사고

로 인한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연령, 차별경험이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도

출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정체

감의 모든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

애정체감의 하위차원인 ‘시민권리의식’, ‘인간

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수준이 모두 높았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Zola, 1993; 

Putnam, 2001).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며 관

계맺음으로 장애로 인해 겪는 소외감과 자괴감

을 낮추고 부정적인 자아감을 해소시켜 자존감

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Shakespeare, 1996).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장

애수용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친구나 동료들 

간의 집단적 지지는 당사자들에게 연대의식과 

소속감 등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vin, 2006). 

둘째,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시민권리의식’

와 ‘외적장애물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차별로 인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김영대․나동

석, 2016; Shur, 1998).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차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

면화하는 것보다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

과 정치적 관심이 젊은 연령대보다 더 높은 것

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직장이나 지

역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받을수록 정치적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Shur, 

1998) 그 결과, 권리인식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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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

을수록 ‘공통근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

의 장애문제가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공감대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적 경험

과 상호작용이 축척됨에 따라 장애가 본인만의 

불행이고 결핍이라는 편협한 인식이 감소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확대된 것에 기인

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장애정체감과 연령간의 관계규명은 

연구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익섭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정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1: 

Lezonni and Israel, 2000). 이 같이 기존 연

구에서는 연령이 정애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

서는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의 연

륜이 있는 집단으로 장애에 대한 공통된 경험

이라는 믿음이나 인식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정체감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보다 밀도 있게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성장애인

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하위차원 중 ‘시민적 권

리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대 이후 장애인 권리 운동의 흐름

이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여

성장애인의 목소리나 참여가 배제되어 여성장

애인의 권리인식이 낮은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미혼 경우가 기혼에 비해 장애정체감 

수준이 낮고 하위차원 중 ‘장애수용’에 점수가 

낮았다. Putnam(2001)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반면, 

Shur(1998)는 기혼인 경우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미혼의 경우 기혼에 

비해 상호작용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

로 적고 그로 인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수준 역

시 낮아 장애정체감 및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

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위차원 중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 역시 연구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 중 ‘인간에 대한 

가치’에서 점수가 높았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경우,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에 점수가 높았다. 반면 이익섭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 전체를 증진

시키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요인은 기존 연구에 따라 관계

성을 갖는 각 하위차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만 상호 유사한 맥락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장애인으로서의 열등감을 사회화하고 

이를 내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여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높이며, 또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장애인

의 교육체계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정체

감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차원

별 영향력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는 ‘시민권리의식’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표집이 자립생활기관이나 장애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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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표본에 편중되

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

다. 기존 연구로부터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

는 장애인들이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영대․나동석, 2016; 전지혜, 

2010). 

또한 2000년대 이후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이 확대되고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자립과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의 확대가 지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의식향상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의미를 유

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외적장애물인

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들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들은 비가시적인 장애

를 가진 이유로 평소 본인 스스로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장애

를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장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 곧, 

‘외적장애물인식’ 역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또한 이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독특한 성향

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결과라 여겨진다. 실제 

청각장애인들은 농문화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자신들만의 유대가 매우 깊고 수화를 공통적으

로 사용하여 소통하는 공동체 인식을 갖고 있

어(윤나비․이소현, 2007), 장애를 만드는 사회

적 물리적 장벽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

고된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일 경

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후

천적 사고로 인한 경우가 선천적 장애보다 장

애수용정도가 낮고 또한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그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신은경․최정

아, 2007)와 상반된다. 이는 사고로 인한 후천

성 장애를 입었지만 사회참여나 옹호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본 연구의 조사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수준에 나

타난 긍정적인 효과인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중증장애인 경우 하위차원 중 ‘인간으

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인

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정도가 낮다는 기

존연구결과와 일치된다(Putnam, 2001).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어 그에 가해지는 편견이나 

차별이 달라 장애정체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데,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수용이나 장애정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이익

섭 외, 2007). 

다음으로는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 본다. 

첫째, 본 연구로부터 장애정체감의 하위차

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각 차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하위차원의 성격에 따라 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장애정체감 단일지수로 활용하

는 연구에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며 장

애정체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보다 전

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

정체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 개념으로 영향요인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이익섭 외, 2007; Hahn, 2003; 

Putnam, 2001; Anjali and Marianne,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의 

다양성 논의를 위해 기초 작업일 것이다. 

반면, 장애억압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공통

경험과 공통된 정체성도 분명 존재한다. 장애

정체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

에 상호간에 공통적이고 공유된 그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정체감은 장애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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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속력과 주체적 시민의식, 장애인의 권익

운동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개

입이 적극 필요하다. 향후 장애정체감 하위차

원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특성, 그리고 공통성

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증장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전략과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손상정도에 따라 

그에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물리적 장

벽이 다르다고 했다(이광원 외, 2015; 

Charmaz, 1995). 즉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그

에 가해지는 편견과 사회적 불리가 상당하여 

중증장애인 경우 자기 가치감이나 장애수용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정

책과 사회서비스에서 중증장애를 배려하는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심

리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

하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

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정체감을 측정하는 

차별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존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장애

정체감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청각장애와 같

은 장애정체감의 차별성을 간과할 위험성이 상

당히 높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차

별과 그들의 정체성은 매우 고유한 특성을 지

니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정체감과 구

별되어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상적인 장애차별로부터 오는 분노,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지역의 복지관이나 기관, 단체에서 당사자 중

심의 자조모임의 활성화하고 자기옹호, 사회참

여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

대와 나동석(2016)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사회 

억압에 대항하여 자조활동을 통해 변화되고 그

러면서 권리인식과 정치적 옹호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자조활동이나 활동참

여는 장애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오는 자괴감이

나 우울 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당사자들의 시민적 

권리의식과 사회적 인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

이다. 

다섯째, 본 연구로부터 장애정체감 하위차

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적 지지가 확인됨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마련

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시민, 전문가

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지체계를 마련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

은 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

움 필요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

적 고립이나 소외를 예방하고 해소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망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대인관

계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생활 등 다양한 영역

에서의 사회참여 수준을 증진시키는 자원이다. 

여섯째, 장애여성의 시민적 권리의식을 높

이는 개입이 요구된다. 2000년대 장애인의 고

용, 옹호활동, 참여 등도 남성장애인을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와 상대적으로 장애여성의 권리나 

욕구 등은 배제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장애여성의 사회활동, 옹호활동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공통

근거의 점수가 높았다. 실제 기존 연구들을 통

해서도 장애인의 연령별로 느끼는 장애정체감 

수준은 다르다고 보고된다(Putnam, 2001; 이

익섭 외 2007). 특히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

가 급격한 확대되는 추세임으로 장애인과 노인

복지 분야에서 고령장애인구층의 장애정체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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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중고령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연령별 장

애정체감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

적 논의 및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면, 먼

저, 연구대상이 되는 경증, 중증장애인의 모집

단에서 표본을 균형 있게 추출하기 어려워 대

상이 자립생활기관이나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중증지체장애인에 편중

된 임의표집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둘째, 장애정체감 하위

차원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차

원의 국내연구로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충

분히 준비하고 파악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셋

째, 주요 환경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참여, 

물리적 접근성에 따라서도 장애정체감 하위차

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

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면, 조사대상자

의 구체적인 선정을 통하여 적용에 염두를 두

어야 할 것이고, 개인특성과 장애유형, 사회참

여, 접근성 등에 따라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장

애정체감의 하위차원이나 구성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장애

정체감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학문적 임상적 

논의의 풍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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